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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media and scientific community utilize 

the ‘textbook science’ which is scientifically verified. We analyzed 216 news reports on nutritional 

value and consumption of rice from the Dong-A Daily and Kyunghyang Shinmun as well as 28 

research papers during the period of 1963 through 2014. During this time span, there were 

dramatic contrasts between the serious short-supply period (1963∼1977) and the over-supply 

period (1989∼2014), indicating apparent interplay in so far as nutritional value of rice is 

concerned. During the former period, a majority of newspapers encouraged the consumption of 

mixed grains over rice on the ground of nutritional and medicinal merits. However, during the 

latter period, the stance of news reports radically changed in favor of rice over mixed grains. 

The scientific community was found to be subjective on the nutritional value of rice, highly 

influenced by national policy and commerci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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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가 쌀 소비에 대한 보도와 과학계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과서 과학’을 어떻게 이용

하는지를 분석했다. 1963년부터 2014년까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추출한 216건의 기사와 같은 시기 학

술지에 발표된 28건의 논문을 분석했다. 쌀 부족기(1963∼1977년)에는 혼분식을 장려하고, 혼분식의 영양학적 장

점 및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보도하는 기사가 많았지만, 쌀 과잉기(1989∼2014년)에는 현미의 우수성, 기능성 쌀 

소개, 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술 논문도 쌀 부족기에는 밀가루와 보리의 영양

학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쌀 과잉기에는 보리식의 영양학적 취약성과 쌀 단백질의 우수성을 강

조하는 연구가 다수 있었다. ‘쌀의 영양’에 대한 언론 보도와 학술 연구가 모두 과학적 관점이나 분석 이외에 정

부의 정책 방향이나 상업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과학보도, 헬스커뮤니케이션, 혼분식, 쌀 영양, 과학적 사실

Ⅰ. 서 론 

최근의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

한 우리의 대응에서 많은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없으며, 위기관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준비나 대책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다. 더욱이 위기의 정체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지

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과 진행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부족이 사회적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합리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언론은

물론 과학계의 사회적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과학자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자 사회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자 집단에게는 학술지와 학술대

회가 집단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특수한 미디어가 된다. 근대 과학이 시작된 이후 지난 400여

년 동안 과학자의 미디어는 오로지 과학자 집단에 의한 과학 지식의 발전을 목표로 진화해 왔다. 과학

자의 입장에서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일반인들도 과학자들 사이의 커뮤니케

이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결국 과학자 집단의 미디어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과학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폐

쇄적인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 집단이 일반인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식의 미디어가 필요했다. 17～8세기 근

대과학의 태동기에는 영국 왕립학회의 크리스마스 강연과 같은 대중강연이 일반인을 위한 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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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했고(Lee & Kim, 2001), 뒤이어 종이신문과 방송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최근에는 인터

넷을 이용한 다양한 미디어가 과학자 집단과 일반인의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에

서는 미디어 자체의 특성보다는 과학자 집단 내부를 향한 것인지, 외부를 향한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

른 콘텐츠 구성과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인을 향한 미디어에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활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

다. 첫 번째는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그 자체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황우석 연구진의 연구 결

과에 대한 보도나 지진 발생의 메커니즘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특정

한 사회 현상에 대한 보도에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추적하는

심층 보도나 광우병의 위험을 다룬 토론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

에 과학적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여기게 된다. 사회 현상의 어느 부분에 더욱 주목하

고, 어떤 연구 결과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전달하는 전자의 경우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교

과서 과학(textbook science)’을 전달하는 것과 ‘첨단 과학(frontier science)’을 전달하는 것이다(Park,

et al., 2011). 교과서 과학은 이미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 과학자의 반복적 검증을 견뎌낸 결과물이

다. 과학자의 연구 결과 중 상당수는 그러한 검증 과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일단 교과

서 과학의 지위를 획득한 과학 토픽은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객관적 지식으로 인정받는다.1) 황우

석 사건의 사례처럼 검증의 초기 단계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상당 기간에 걸친 과학적 검증을 견뎌내

다가 반박되기도 한다. 새롭고 혁신적인 첨단 과학일수록 강력한 반박과 논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미디어의 과학 관련 보도 가운데 ‘교과서 과학’을 전달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교과서

과학의 전달은 앞서 설명한 세 개의 영역 가운데 가장 과학적 불확실성이 낮다. 이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교과서 과학에 대한 보도는 일반인의 과학

에 대한 이해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서 과학으로 전달되는 내용 중에도 실

제 과학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왜곡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미디어의 권위, 교

과서 과학이라는 전제 등으로 인해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 미디어가 다

루는 교과서 과학의 과학적 사실 여부에 대한 더욱 면밀한 분석과 확인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연구에서는 ‘쌀의 영양학’을 사례로 쌀에 관한 교과서 과학이 일반인을 향한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본다.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고질적인 쌀 공급 부족 상

황에서 공급 과잉 상황으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 어떤 변화

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쌀과 혼분식의 영양학에 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일반인이

1) 물론 심층적 검증을 견뎌낸 과학 토픽이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일순간에 교과서 과학의 지위를 빼앗기

는 경우도 있다. 2006년 8월 명왕성이 태양계의 행성에서 퇴출된 경우가 그런 예가 된다. 교과서 과학과 달리

첨단 과학은 과학자 집단 내부의 검증 과정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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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교과서 과학으로 알고 있는 과학적 연구결과의 기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하려고 한다.

특히 과학적 객관성이 강조되는 과학적 연구결과의 기술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목표다.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

친 관찰이 필수적이다. 과학적 지식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Ⅱ. 기존문헌 고찰

1. 위험보도와 과학적 사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risk)’은 좋은 뉴스거리이다. 누구나 예외 없이 위험 뉴

스에 고도로 주목하기 때문이다. 독자(또는 시청자)의 주목(attention)을 팔아야 하는 언론사의 입장에

서 ‘위험’은 매력적인 뉴스소재임에 틀림없다. 인간은 자신과 공동체에 미치는 피해나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위험 뉴스에 주목하기 때문이다(Kim, 2007). 따라서,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일수록 주목의 정도와 가능성은 높아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뉴스보다 메르스 보도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및 영양 관련 보도가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Mun, Yong, &

Jang, 2004), 식품 관련 사건․사고는 언론의 집중적 보도가 이루어졌다. 식품으로 인한 위험 인지, 관

련 언론보도의 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과 해로움을

가리키는 ‘식품 위해(food risk)’와 같은 개념이 제기되기도 했다(Lee & Park, 2006; Lupton, 2004). 식

품 위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개별 식품에 대한 정보가 더 제한되기 때문이

다. 생산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과 첨가제를 이용할 뿐 아니라 국가간 식품 교역

의 증가로 개별 식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일반인이 인지하는 위험은 전문가가 통계적 수치, 과학적 분석의 결과로 평가하는 위험의 정도와 차

이가 있다(Slovic, 1987). 일반인은 피해의 규모가 크고, 치명적이며, 비가시적이고, 정보가 부족한 위험

을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 탑승보다 항공기 탑승을 더 위험한 것

으로 여긴다거나 원자력 관련 위험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 예이다(Oh, Choi, &

Kim, 2008). 특히, 위험 자체에 불확실성이 내포될 때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게 되며, 이는 미디어

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난다(Kim, 2014).

이때 미디어가 위험의 어떤 측면 또는 어떤 속성을 강조하는지,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포맷과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가 위험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ntman, 1993). 즉, 미디어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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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이 개인이 위험의 정도를 인지하고 문제의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것 등 위험에 대한 평가와 판단

에 영향을 주게 된다. 언론이 위험정보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며, 어떤 정보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가에

따라 위험 인지에 차이가 발생하며 공중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도 보고되었

다(Renn et. al., 1992).

국내에서도 미디어의 프레이밍 기능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다양한 위험 사례의 언론보도에 대한 프

레임 분석을 시도했다.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Lee & Lee, 2005), 원유유출 사고(Yang, 2008), 태풍․폭

우․폭염 등 자연재해(Cho, 2013), 가스누출 사고(Song & Lee, 2013), 미세먼지(Kim, et al., 2015) 등

의 위험보도 사례에 대한 프레임 분석 연구가 이루어졌다. GMO(Song, Kim, & Cho, 2005), 김치파동

(Lee & Park, 2006), 멜라민(Choi & Shin, 2012) 등 식품 위해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언론보도의 내용이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위험 대응에 실효적이었는지 등 보도내용의 타

당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보도의 프레임 분석 연구 이외에는 자연

재난 보도의 정보원에 대한 연구(Yoo & Cho, 2012),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자의 전략

연구(Mok & Jin, 2014) 등 뉴스의 생산과정과 생산주체에 대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다. 미디어의 위

험보도가 일반인이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위험보도는 위험을 공중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대응방법을 강구하도

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전 준비나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긍정적

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위험보도가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Bennett, 1999; Johnson & Covello, 1987).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 많은 주목을 끌어내야하는 미디어

의 속성상 위험을 과장하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위험의 특정 속성을 강조하고 다른

속성을 외면하여 결과적으로 선택적이며 편향된 위험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잘못된 위험평가나 판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Johnson & Covello, 1987).

위험보도의 긍정적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uncertainty)’ 해소의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Nathan, Heath, & Douglas, 1992; Zehr, 2000). 일반인은 위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디어에 접근하게 된다. 위험보도에서의 불확실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위

험 자체의 속성으로서의 불확실성이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은 원인이나 특성이 명확

히 규명되지 않아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다. 기자들은 이러한 위험의 보도에서 공식 취재원에 의존하고

실제보다 불확실성을 감소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Mok & Jin, 2014). 둘째,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낮은 이해나 커뮤

니케이션 과정의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다(Park & Lee, 2013).

특히, 후자는 미디어의 보도과정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폭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생할 수 있다. 과학적

전문성을 결여하고 감정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데서 기인하기도 하고(Slovic, et al., 1991),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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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단편적이고 간략하게 기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Rho, 2004).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과학적 전문성의 부족으로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용하는 경우이다. 이미 과학자 집단으로부터 위험보도가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고 통계 수치를 잘못

해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Kitzinger, 1999).

본 연구의 소재인 쌀의 성분이나 영양학적 효능 등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Bienvenido,

1993; RDA, 2001). 쌀의 영양 또는 위해성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러한 과학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

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쌀의 성분과 조성에 대한 간략한 과학적 사실과 쌀 관

련 쌀 수급 관련 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2. 쌀의 과학

쌀의 영양학적 조성은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쌀은 탄수화물이 주

성분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수분이 14%를 차지한다. 탄수화물은 생체 내에서 주로 에너

지의 운반이나 저장, 구조지지, 세포 인식 등에 관여한다(Kang, et al., 2008). 쌀 이외에 주식으로 이용

되는 보리나 밀과 같은 곡물도 대부분 탄수화물 함량이 50%를 넘어 에너지의 공급원이 된다. 대부분

의 곡물에서는 단백질이 7%가량을 차지하며, 지방이나 회분(灰分)은 1～2%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Kang, et al., 2005).

<Table 1> Nutritional compositions of cereal grains (per 100g of edible part)

cereal grain calorie carbohydrate moisture protein lipid

unit kcal g

brown rice 338 71.8 15.5 7.4 3.0

white rice 352 75.5 15.5 6.8 1.3

whole rice 350 74.4 15.5 7.0 2.0

whole wheat 328 69.0 11.8 12.0 2.9

medium wheat 367 74.6 13.3 10.4 1.1

rye 345 77.2 11.1 9.9 0.6

※ Reconstructed from Kang, In-soo(1995), Rural Development Agency(2001).

특히, 쌀을 비롯한 곡물에서 무기질이나 비타민의 함량은 매우 적다(Bienvenido, 1993). 따라서 쌀과

같은 곡물을 통해서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1일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현실

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해야만 한다. 예컨대 칼슘의 경우는 쌀 12.5kg을 섭취해야 1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끼에 먹는 쌀의 양은 대략 100g 정도라면 약 125끼 이상의 식사량이

필요하다. 결국 쌀과 같은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의 필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재료로 만든 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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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 정책의 변화

정부의 쌀 관련 정책은 생산‧유통‧소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다수확 품종의 개발을 지원하고, 증산을 위한 농사법을 보급한다. 반대로 생산량 감소를 위

해서는 타작물로의 전환이나 고품질 품종의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활용한다. 유통 단계의 정책은 추

곡수매나 비축미 방출 등과 같이 수급 조절을 위한 가격 정책을 동원할 수 있다. 소비 단계에서는 절

미 캠페인, 가공식품의 생산 제한, 혼분식 장려 등 소비억제 정책과 기본수요 촉진, 연관수요 확대, 백

미식 장려 등 소비촉진 정책이 있다(Kim, 2004). 여기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 단계의 소비

억제 및 촉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식인 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특히 1960년대의 우리

사회는 고질적인 쌀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61년 5월 20일, 군사혁명위원회는

무상 쌀 배급을 재개하면서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절미 운동을 시작했다. 식당은 반드시 잡곡을 20%

이상 혼합하도록 했다. 재건국민운동본부가 각 가정에서 하루에 한 숟가락씩 쌀을 아끼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쌀 수급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군사정부는 1963년 1월부터 절미 요강까지 발표하면

서 절미운동을 더욱 강화했다. 미곡상은 잡곡을 20% 이상 혼합하여 판매하도록 했고, 음식점도 잡곡

을 20% 이상 섞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월 2천원이던 쌀값이 5월 5천원으로 폭등했고,

태풍 셜리의 영향으로 대흉년이 들면서 폭등세는 지속됐다(Kim, 2004).

결국 1964년 초 정부는 모든 음식점은 보리나 밀가루를 25%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점심에는 쌀로 만든 음식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더욱 강력한 쌀 소비 억제 정책을 시행

했다. 이후 8월에는 분식 장려 운동을 강화하여 음식점은 반드시 쌀 50%, 잡곡 25%, 면류 25%로 혼

합 조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벼의 품종 개량과 개간을 통한 농지 확대로 식량 증산을 정책을

시행했다(Kim, 2006).

1970년대 들어서도 강력한 혼분식 운동을 추진했으나 소비량은 계속 늘어났고, 1971년에는 1인당 연

간 소비량이 141.6kg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보급하기 시작했으

나, 병충해가 빈발하고 볏짚 활용이 어려워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Kim, 2009). 더욱이 1972년 구소련

에서 사상 최악의 흉작이 발생하면서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주 2

일이던 무미일(無米日)을 5일로 확대하고 음식점에 대해 잡곡의 혼합비율을 30%로 늘린 ‘혼식의무제

도’까지 발동했다(Kim, 2006).

강력한 통일벼 보급정책으로 자급의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도시 인구의 폭증으로 자급달성은 쉽지

않았다. 1974년 12월 쌀원료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잡곡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사회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랐다. 7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쌀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쌀 소비 억제

방안은 쌀값 인상이었으나, 정부는 저임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저곡가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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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일부 계층에 한정되었던 백미와 고품질 쌀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면

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다행히 1976년 쌀 3,621만 석을 수확하여 처음으로 쌀 자급에 성공하면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나

타나기 시작했다. 무미일이 폐지되었고, 1977년 4천만 석을 돌파하며 연이은 풍년을 맞자 쌀 막걸리

제조 금지, 7분도 이상 도정 금지 등 그동안의 정책들은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8년 냉해

로 수확량이 급감하고 1980년에는 평년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하는 대흉작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속적

으로 보리혼식을 권장했으나 대다수 국민들이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욱이 미국은 쌀 수입에 대

한 압력을 그치지 않아 1981년에는 평년작임에도 225만 톤(11억 달러)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쌀

을 수입했다(Kim, 2004).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쌀 수급정책을 증산 위주에서 미질(米質) 위주로 전환하기 시

작했다. 국민 식생활의 변화도 가속화되면서 쌀 소비는 줄고, 육류‧과일‧채소류의 소비가 증가하기 시

작했다. 1989년 쌀 재고량이 2천만 석에 이르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했다. 쌀

막걸리 제조를 허용하고, 급식용 정부미 공급량을 늘렸으나, 소비량 증가는 제한적이었다(김환표,

2006). 2000년대 들어서는 쌀 생산량 조절 정책과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쌀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쌀의 고품질화와 기능성 쌀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추진했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쌀 수급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해왔다. 쌀 부족 시기에는 소비를 제한하고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전개했다. 이런 정책은

7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 사회‧경제적 근거와 함께 영양학적 논리가 동원되었

다. 80년대 중반 이후의 쌀 공급 과잉기에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새로운 수요

를 개발하고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 국민 설득 노력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백미식과 혼분식은 일반 국민들이 쌀 소비의 절감과 증대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공

간이었다. 일반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영양학적 정보와 논리가 이용되었다. 백미식과 혼

분식에 관한 언론 보도에 어떤 과학적 연구 결과가 활용되었으며, 쌀 수급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문제이다. 또한, 백미식과 혼분식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자의 연구결과인 논문을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문제이다.

< 연구문제 >

1) 쌀 수급상황에 따른 시기별로 백미식과 혼분식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과학 연구결과를 어떻게 다

루고 있는가?

2) 쌀 수급상황에 따른 시기별로 백미식과 혼분식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자의 연구결과는 어

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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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쌀 영양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와 학술 논문의 내용을 분석했다. 먼저 신문 기사는 1960년

대 이전부터 발행되고 있는 일간신문 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용이한 <동아일보(The Dong-A 

Ilbo)>와 <경향신문(The Kyunghyang Shinmun)>을 대상으로 했다.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1963～

1998년)’와 한국언론재단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KINDS, 1999～2014년)’를 이용했다. ‘쌀

영양’을 검색어로 추출한 기사 가운데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6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학술논문은 영양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영양학회지(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

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한국영양학회지>는 전체 목차를 확인하였으며, 학술연구정보서비스는 ‘쌀

영양’, ‘혼분식’ 등의 검색어로 같은 기간의 논문을 추출한 후 단순 실험 논문이나 쌀의 영양학과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8건의 영양학 논문을 분석 대상

으로 선정했다.

2. 분석방법

전체 분석 시기를 국내 쌀 생산 및 수급 상황에 따라 3개로 구분했다. 1963년부터 식량 자급을 처음

이룩했던 1977년까지를 1시기(쌀 공급 부족기), 작황에 따라 쌀 수급 상황이 심하게 변했던 1988년까

지를 2시기(쌀 공급 불안정기), 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했던 1989년 이후를 3시기(쌀 공급 과잉기)로

구분했다.

세 시기에 따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기별로 쌀 소비와 관련된 기

사의 주제를 분석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어떻게 제시되었으며, 취재원은 어떠한지를 분석

했다. 기사의 주제, 주장의 근거, 취재원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사의 주제가 쌀의 소비를 제한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쌀의 소비를 장려하는 내용인지를 구분

하고, 각각의 기사를 유사한 주제로 묶는 귀납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쌀 소비 제한’은 ‘혼분식 장려’와

‘백미식 지양’으로, ‘쌀 소비 장려’는 ‘쌀의 우수성’, ‘혼분식 지양’, ‘현미의 우수성’, ‘기능성 쌀 소개’로

구분했다. 쌀과 다른 음식과의 균형 잡힌 섭취를 강조하는 ‘균형 식단 장려’는 별도의 유목으로 구분했

다.

둘째, 쌀 소비의 제한 또는 장려에 대해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를 분석했다. 근거를 제시할 때 구

체적 수치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경우와 막연한 포괄적 이유만을 포함하는 경우도 구분할 수 있다. 쌀

소비를 제한하거나 장려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영양학적 근거나 경제적 근거가 제시된다. 즉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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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포함 여부와 근거의 내용(영양학적 또는 경제적)에 따라 유목을 구분했다.

셋째,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을 분석했다. 취재원을 전문가, 준전문가, 일반인으로 나누고 각각 세

부 항목을 구분하여 분석했다. 취재원의 경우 하나의 기사에 복수의 취재원이 등장하는 경우 모두 코

딩하도록 했다.

코딩은 내용분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2인의 대학원생이 수행했다.

코더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진은 코드북을 만든 후 코더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취지, 코딩

항목의 조작적 정의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크리펜도르프의 알파(Krippendorff's Alpha) 계

수를 이용해 코더간 신뢰도를 측정했다. 신뢰도는 항목별로 0.85에서 0.91 사이로 나타났다.2)

학술 논문에 대한 분석은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그 이슈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각 논문이 쌀의 영양

학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질적 분석 방법으로 진행했다.3) 특히, 쌀‧밀‧보리 등 곡류에

대한 영양학적 연구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쌀의 영양학적 특성’, ‘혼분식의

영양학적 특성’을 이슈로 선정하고, 학술 논문에서 각 이슈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했다.

Ⅳ. 연구결과

1. 신문 보도분석

1) 주제별 분석

<Table 2>에서 보는 것처럼 쌀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시기(부족기)와 쌀이 남아 돌았던

3시기(과잉기)의 주제별 분포는 대조적이다. 1시기는 ‘쌀 소비 제한’을 다룬 기사(47.4%, 37건)가 ‘쌀

소비 장려’를 다룬 기사(7건, 9.0%)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반면, 3시기에는 ‘쌀 소비 제한’ 기사(15건,

14.1%)가 줄었고, ‘쌀 소비 장려’ 기사가 80.2%(85건)로 크게 증가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또, ‘균

형 식단 장려’ 기사는 1시기에 42.3%(33건)를 차지했으나, 2시기(불안정기)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f, 2004)는 알파값이 0.8 이상일 경우 코더간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며, 알파값이 0.667

이상인 경우 잠정적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3) 개별 논문에서 제시하는 영양학적 근거에 대한 심층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분석대상의 절대 수가 크지 않아

양적 분석은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으며, 분석대상 논문의 전체목록을 <부록>으로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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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rguments for rice consumption in news reports

(Unit: number, %)

Content

Period

Arguments for 
discouragement

Arguments for encouragement Arguments 
for 

balanced 
diet

Others TotalAdvantages 
of mixed 

consumption

Disadvan-
tages of 
white rice 

Superiorities 
of rice

Disadvantages
of mixed 

consumption

Superiority 
of brown 

rice

Functional 
rice

’63~’77
(Shortage)

33
(42.3)

4
(5.1)

1
(1.3)

1
(1.3)

5
(6.4)

0
(0)

33
(42.3)

1
(1.3)

78
(100)

’78~’88
(Instability)

22
(68.8)

2
(6.3)

0
(0)

1
(3.1)

3
(9.4)

0
(0)

3
(9.4)

1
(3.1)

32
(100)

’89~’14
(Over-

production)

10
(9.4)

5
(4.7)

15
(14.2)

1
(0.9)

30
(28.3)

39
(36.8)

2
(1.9)

4
(3.8)

106
(100)

Total
65

(30)
11

(5.1)
16

(7.4)
3

(1.4)
38

(17.6)
39

(18)
38

(17.6)
6

(2.8)
216

(100)

(1) 쌀 공급 부족기

‘혼분식 장려’와 ‘균형 식단 장려’가 각각 33건(각 42.3%)으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두 유목에 해당

하는 기사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분식 장려’는 쌀 소비를 줄이고 밀

이나 보리 등 다른 곡물의 섭취를 권장하는 내용의 기사이며, ‘균형 식단 장려’는 곡물 이외에 육류‧

야채‧과일‧유제품 등 다양한 부식의 섭취를 장려하는 기사이다.

‘혼분식 장려’ 기사는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쌀 수급 상황을 근거로 혼분식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식량 부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쌀 소비를 줄이고 혼식과 분식에 참여하자고

호소한다(The Dong-A Ilbo, 1963.01.01).

쌀이 부족한 상황 이외에도 영양 증진을 위해 혼분식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있었다. 밀이나 보리가

쌀보다 영양학적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이다. 쌀과 다른 곡류의 단순 성분 비교를 넘어서 특정 성

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혼분식의 영양학적 장점을 제시한다. 예컨대, 필수 아미노산

의 하나인 글루탐산은 쌀보다 밀가루에 2배나 더 많고,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다(The 

Kyunghyang Shinmun, 1963.03.11).

‘균형 식단 장려’는 당시의 전통적인 쌀밥 중심의 식습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쌀과 곡물

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식생활은 영양학적으로 결함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즉, 우유‧야채‧육류 등 다

양한 부식을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의 균형 섭취와 쌀 소비를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고 주장한

다(The Dong-A Ilbo, 1963.01.01).

지나치게 쌀밥에 의존하는 식습관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The Dong-A Ilbo, 1966.05.24),

분식을 먹을 때도 부식을 통한 균형 식단이 중요함을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다. 당시 변변한 부식거리

가 없었던 식생활 환경과 열악한 영양 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미의 우수성’을 다룬 기사도 5건이 있었다. 현미가 백미보다 영양학적 측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

라 쌀의 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3시기의 현미 관련 기사에서는 쌀의 소



146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8호 2015. 8

비 절감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2) 쌀 공급 불안정기

1976년 처음으로 쌀 자급은 이루었으나, 1978년과 1980년의 잇단 냉해로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4)하

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던 시기다. 보도 건수 자체가 1시기에 비해 줄었으며, ‘혼분식 장려’ 기사가 22

건(68.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밀가루와 보리의 구성성분 자체가 쌀에 비해 우수하며, 혼분식은 성

인병을 치유하고 예방하고. 미용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The Dong-A Ilbo, 1979.11.05). 그러

나 대부분의 기사는 구체적 근거나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다. 쌀이 도정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영양소

가 소실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쌀밥을 편식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한다(The Kyunghyang

Shinmun, 1981.07.01).

(3) 쌀 공급 과잉기

현미식의 우수성과 기능성 쌀을 다룬 기사가 각각 30건(28.3%)과 39건(3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시기에서 가장 많았던 ‘쌀 소비 제한’ 기사가 크게 감소하고(15건, 14.1%), 오히려 쌀의 영

양학적 우수성을 주장하는 기사들(15건, 14.2%)이 등장했다. 1시기와는 정반대로 쌀에 들어있는 아미

노산과 섬유소 등이 밀의 경우보다 우수하다고 기술하고 있다(The Dong-A Ilbo, 1990.01.17). 특히 1

시기에는 백미에는 매우 적은 양이 들어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던 비타민 B군이 풍부하다며 효능을

소개한 기사도 있었다(The Dong-A Ilbo, 2014.06.27). 쌀 성분 자체의 우수성 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

과 치료에 효능이 있음을 보도하기도 했다(The Dong-A Ilbo, 2004.01.01). 쌀의 효능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소개하는 기사도 있었다(The Dong-A Ilbo, 2011.05.11).

‘현미의 우수성’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포함하는 기사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현미의 싹을

틔운 ‘발아현미’가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한 식품으로 소개된다(The Dong-A Ilbo, 2012.08.31). 1시기에

는 현미 섭취로 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나, 3시기의 현미 관련 기사에서는 건강

과 질병 치료의 효능만을 현미식의 장점으로 소개했다. 현미의 효능에 대해 전문용어를 이용해서 상세

하게 다룬 기사가 많았으며, 발아현미의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처음으로 보도되었다(The 

Dong-A Ilbo, 2000.02.09). ‘기능성 쌀 소개’ 기사는 새로 개발된 기능성 쌀이나 쌀 가공식품을 소개하

면서 성분의 우수성과 효능‧효과 등을 자세하게 다룬다. 이런 기사는 새로 개발된 식품인 탓에 3시기

에만 등장했다.

2) 주장의 근거 제시

4) 1980년 쌀 생산량은 1979년 대비 약 38.2% 감소하여 식량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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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guments for News Articles on Rice Consumption 

(Unit: number, %)

Concrete Information Comprehensive Arguments
⑦

Others
Total①

Nutritional/
Economic

②
Nutritional

③
Economic

④
Nutritional/
Economic

⑤
Nutritional

⑥
Economic

’63~’77
(Shortage)

12
(15.4)

12
(15.4)

15
(19.2)

22
(28.2)

16
(20.5)

1
(1.3)

0
(0)

78
(100)

’78~’88
(Instability)

5
(15.6)

1
(3.1)

5
(15.6)

13
(40.6)

8
(25)

0
(0)

0
(0)

32
(100)

’89~’14
(Over-

production)

4
(3.8)

34
(32.0)

3
(2.8)

15
(14.1)

49
(46.2)

0
(0)

1
(0.9)

106
(100)

Total 21(9.7) 47(21.8) 23(10.6) 50(23.1) 73(33.8) 1(0.5) 1(0.5) 216(100)

<Table 3>은 기사의 쌀 소비의 제한 또는 억제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성

분 비율이나 함량 등의 연구‧조사 결과나 생산량 등의 수치 정보는 ‘구체적 정보’에 해당하고, ‘영양학

적으로 우수하다’,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 등과 같이 표현은 ‘포괄적 이유’에 해당한다. 또한 기사에

서 제시하는 주장이나 이유의 내용에 따라 영양학적 근거와 경제적 근거를 코딩했다.

1시기와 3시기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경제적 근거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1

시기에는 경제적 근거를 제시한 기사(①+③+④+⑥)가 64.1%(50건)를 차지했으나, 3시기에는 20.8%(22

건)로 감소했다. 반면에 영양학적 근거를 제시한 기사(①+②+④+⑤)는 1시기 79.5%(62건)에서 3시기에

는 96.2% (102건)으로 증가했다.

1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쌀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쌀의 생산과 소비, 수

입 등 수급상황, 쌀 소비 절감량과 비용 등 경제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3시기

에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영양학적 측면에서 쌀과 현미 등의 소비를 장려하는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영양학적 근거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3) 취재원

각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을 전문성과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하나의 기사에 복수의 취재원

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코딩했다. 216건의 기사에서 총 349회의 취재원이 등장했으나 48건의 기사

에서는 취재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전체 기사의 평균 취재원 수는 1.62개였으며, 취재원이 등장한 168

건의 기사의 평균 취재원 수는 2.08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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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ws sources on rice consumption 

                                                                             (Unit: numbers, %)

Experts Semi-Experts
Others TotalNutrition-

ists Doctors Scientists Researchers Others
Cuisine 

specialists 
Food 

developers
Public 
sectors

’63~’77
(Shortage)

41
(33.9)

9
(7.4)

9
(7.4)

1
(0.8)

13
(9.5)

5
(4.1)

2
(1.7)

37
(30.6)

4
(3.3)

121
(100)

’78~’88
(Instability)

5
(12.2)

1
(2.4)

2
(4.9)

0
(0)

8
(19.5)

3
(7.3)

5
(12.2)

12
(29.3)

5
(12.2)

41
(100)

’89~’14
(Over-

production)

22
(11.8)

39
(20.9)

1
(0.5)

9
(4.8)

29
(15.5)

10
(5.3)

37
(19.8)

20
(10.7)

20
(10.7)

187
(100)

Total
68

(19.5)
49

(14.0)
12

(3.4)
10

(2.9)
50

(14.3)
18

(5.2)
44

(12.6)
69

(19.8)
29

(8.3)
349

(100)

1시기에는 전문가 취재원 중에는 영양학자가 41회로 가장 많았으며, 비전문가 취재원 중에는 공공분

야가 가장 많았다. 식품의 성분이나 효능에 관한 전문가 풀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도 영양학자에 과도

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야는 대부분 정부 관료와 공공기관을 취

재원으로 한 경우다. 쌀 수급 상황이나 다양한 소비 억제 정책의 발표와 자료를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

다.

반면, 3시기의 취재원은 1시기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전문가 취재원의 경우 영양학자보다 의사

가 2배 정도 더 많았으며, 준전문가 취재원 역시 식품개발자가 공공분야보다 많았다. 의사 취재원의

증가는 식생활 문제를 영양학적 측면에서 벗어나 건강과 연관지어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전문가 취재원에서 ‘불명확/기타’의 수가 29회(13.6%)로 영양학자(22회)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학계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과 같이 모호하게 표현된 경우를 가리킨다.

공공분야 취재원은 1시기 27.0%(37회)에서 3시기 9.4%(20건)로 감소했으나, 식품개발자는 1시기 단

2회에서 3시기는 37회(17.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기능성 쌀과 쌀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기사가 39

건이나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요리

연구가가 10회(4.7%) 등장했다.

2. 학술논문 분석

1) 쌀의 영양학적 특성

1970년대 논문에서는 쌀이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며 질적으로도 낮은 식품으로 분석된다. 단백

질의 경우 약 6～7% 수준으로 양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글루텐계 단백질이 많아서 아미노산의 조성

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필수 아미노산이 육류, 유류, 난류 등 다른 식품보다 적게 들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쌀을 무기질과 비타민도 매우 적게 들어 있는 불완전식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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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에 들어 있는 단백질은 약 6.4%로서 양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질적으로도 좋은 편이 못된다. 쌀 단

백질은 oryzenin을 중심으로 하는 glutelin계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아미노산의 조성이 좋은 것

이 아니다. (②, 1972)

쌀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백질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조성도 불량하여 라이신, 메

치오닌, 트집토판, 히스티린, 드레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육류, 유류, 난류 등에 들어 있는 것보다

적게 들어 있다. (②, 1972)

지방 함량도 1%미만, oleic acid 45%, linoleic acid 33%, 무기질 함량도 0.5% 정도로 질적으로도 좋

은 것이 못된다. 또한 Vit B1, B2, Niacin도 부족하다. 아미노산의 조성에 있어서도 lysine, tryptophan

이 많이 부족되고 있다. Ca, Fe, Mn도 적게 들어 있는 불완전 식품이다. (⑩, 1974)

쌀은 탄수화물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탄수화물 덩어리에 가깝다. 따라서 다양한 부식과 함께 섭취

하여 영양소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쌀밥 자체가 독특한 맛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찬

을 같이 먹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쌀밥만을 분리하여 영양성분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건강에 미

치는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상당한 양의 부식을 함께 섭취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학적 타

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5)

쌀의 영양성분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질병이나 노화에 대한 영향의 우려로 확대되기도 한다. 쌀을

과잉 섭취하는 경우 심장 질환과 뇌빈혈 발생이 증가하고 노쇠현상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동물실험을 통해 백미식의 위해성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⑨, 1974)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는 국민 영양상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으며 동물 실험에서 간장 지방의 축적

을 가져오고 쌀을 주로 섭취하고 있는 부락에서 수명이 짧고 심장 질환의 발생율이 높고 비대증이 증

가하고 뇌빈혈이 증가되었다는 보고와 아울러 고려할 때 국민 보건상 중대한 과제가 아니라 할 수 없

다. (⑨, 1974)

쌀밥 편식은 비타민 B1의 부족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대뇌기능을 저하시켜 판단력이 없어지고

권태증이 발생한다 …… 쌀은 산성식품으로서 혈액을 산성으로 기울어지게 하며 병균에 대한 저항력

이 약화되고 체내의 칼슘을 많이 소비시켜 노쇠현상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⑮, 1982)

이러한 연구결과도 역시 쌀밥과 함께 상당한 양의 부식을 함께 소비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

부의 정책이나 미디어의 보도 경향에 따라 과학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왜곡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논문에서는 쌀의 성분에 대해 이전과는 상반된 분석과 평가가 발견된다. 밀가

루가 쌀보다 단백질의 양은 더 많지만, 질은 쌀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인에게 단백질

결핍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쌀 단백질의 우수성 때문으로 단정한다. 또, 쌀 단백질이 생선이나

5) 밥 중심의 전통식사에 관한 일부 연구는 밥만을 먹는 것이 아니고 반찬을 조합해서 먹게 되므로 단순

히 쌀이나 쌀밥이 아닌 ‘밥 중심 식사’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on, 2001; Ju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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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의 단백질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쌀과 밀가루의 영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에 있어서는 밀가루 단백

질 양이 더 많으나 그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으로 볼 때 그 질에 있어서는 쌀의 단백질이 훨씬 우수하

다. 그러므로 부식의 섭취가 적고 주식 편중의 한국인에게 단백질 결핍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쌀 단백질이 비교적 우수하기 때문이다. (⑫, 1979)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밀에 비해서는 영양성분 함량이 다소 떨어지지만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과

라이신의 함량이 높다. …… 쌀 단백질은 다른 곡류에 비해 단백가가 높고 카제인, 생선단백질, 대두단

백질 등 다른 단백질보다 체내에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농도를 낮게 유지시켜 준다. (㉖,

2010)

쌀에는 비타민 B1, B2 등 비타민 B복합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도 중

요하다. …… 식품의 단백질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아미노산가를 다른 곡류와 비교하여 보면 쌀의 아

미노산가는 옥수수, 밀가루 등에 비해 현저히 높다. …… 쌀은 다른 곡류에 비하여 양질의 단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㉗, 2010).

70년대 다수 논문에서 쌀의 부족한 성분으로 분석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단지

6～7%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쌀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쌀이 포함

하는 단백질의 함량이나 구성은 과학적 분석에 의해 확인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1970년대 분석한 쌀과 80년대 이후 연구재료로 쓰인 쌀이 다르지 않다. 70년대

다수 논문에서 쌀이 단백질이나 비타민의 공급원으로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발견된다. 반면, 80년대 이

후 다수 논문에서는 동일한 아미노산의 조성분석 결과를 근거로 쌀 단백질이 우수하며, 비타민이 풍부

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2) 혼분식의 영양학적 특성

80년대까지는 밀가루와 보리의 구성 성분과 영양학적 특성의 우수성을 언급한 논문들이 다수 발견

된다. 쌀과 보리, 밀 등의 곡류는 단백질이나 무기질의 함량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시기 논문에

서는 밀과 보리를 단백질, 칼슘, 비타민 B 등에서 주요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평가했다.

주로 부족되는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B2 등은 모두 보리가 주요 공급원이다. 즉, 보리를 먹음

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한 국민영양의 균형화가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⑬, 1980)

빵, 면류, 수제비 등 밀가루식품은 대중적이고 손에 넣기 쉬우며 값도 싼데다가 단백질 에너지원,

칼슘은 물론이고 영양강화에 의해 비타민 B군, 철분 따위의 영양소까지도 훌륭히 제공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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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⑱, 1982)

영양 측면만이 아니라 보리 혼식이 영양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혼분식 곡류의 성분 우수성이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대한 언급은

80년대 중반 이후의 논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보리혼식은 쌀 편식으로 인한 영양․건강상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쌀 편식에 기인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 약리효과도 기할 수 있다. 영양․건강상의 취약성이란 유년의 성장장애, 지능개발의

지연, 성인의 피로와 조로, 산중독성, 비타민 B1 부족증 등이며, 질병 예방 효과란 고혈압, 뇌졸중 예

방, 각기병 예방, 암억제 등이고, 질병 치료효과란 당뇨, 변비, 피로, 빈혈 등의 치료 효과를 포함한다.

(⑬, 1980)

쌀의 영양적 결함을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보리가 보완하여 소화불량, 심장질환, 변비증, 각기병 등

질병을 예방해 주고 혈색이 고운 피부를 간직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 (⑯, 1982)

밀과 보리가 단백질 및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임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1980년대 초반까지 다수 발견

된다. 그러나 쌀을 포함하여 밀, 보리 등의 곡류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성분조성에서 큰 차이

가 없다(RDA, 2001). 그런 점에서 쌀과 비교하여 밀과 보리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은 과학

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곡류는 탄수화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함량은

낮기 때문에,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위해서는 부식의 병행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Son, 2001). 그런 점

에서 해당 곡류가 부식의 섭취를 얼마나 유인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기도 한다.

Ⅴ. 논의

본 연구는 ‘언론 보도에 등장한’ 과학과 ‘과학자 집단의’ 과학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분석 사례로는 ‘쌀의 영양학’을 선정했다.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쌀 수급 상황

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 억제 또는 장려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과

정에서 쌀의 영양과 관련된 과학 지식과 논리를 동원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기에도 용이한 사례로 생각되었다.

언론 보도 분석 결과, 쌀 공급 부족기에는 혼분식 장려에 대한 기사와 균형식단을 장려하는 내용의

기사가 각각 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쌀 공급 과잉기에는 기능성 쌀 소개(36.8%)나 현

미의 우수성(28.3%)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족기에는 경제적 근거가 더 많

이 제시되었으나, 과잉기에는 영양학적 근거가 더 많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원의 경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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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영양학자와 공공분야에 해당하는 취재원이 가장 많이 등장했으나, 과잉기에는 의사와 식품개발

자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학술논문에 대한 분석 결과, 쌀 공급 부족기에는 쌀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함량이 낮고, 질적

으로도 우수하지 않은 식품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과잉기에는 쌀의 구성 성분이 다른 곡류에 비해 상

대적으로 우수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부족기의 논문에서는 밀과 보

리가 주요 영양소의 공급원이며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음을 근거로 혼분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평가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논문에서는 그런 평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쌀이나 밀, 보리 등 곡물의 구성 성분이나 영양학적 효능은 이미 오래 전에 규명된 ‘교과서 과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과학적 사실임에도 시기에 따라 상반된 내용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의 영양

학적 조성에 대한 교과서 과학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교과서 과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해석

이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현대적 위기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할 과학적

지식의 해석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

한 사항이다. 이는 과학과 관련된 토픽의 보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해당 토픽에 대한 언론인의 과학적 이해의 수준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쌀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해 잘 몰랐을 가능성과 알고 있으면서도 동원되었을 가능성

이다. 전자의 경우는 게이트 키핑의 실패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후자의 경우는 저널리즘 윤리의 부

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에 대한 과학자의 해석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6)

둘째, 과학 보도의 관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인이 주식으로 섭취하는 쌀이 어떤 성분

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쌀

소비 억제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1960～70년대에는 백미식과 혼분식에 관한 보도가 정책 보도

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는 급격하게 증가한 건강에 대한 관심에 호응하려는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정작 과학적 연구와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쌀의 영양학에 대한 과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외면되었다.

셋째, 언론 보도와 관련된 상업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이다. 2000년대 이후의 기사 중에

는 신규 개발된 기능성 쌀과 쌀 가공식품, 품종 개량된 현미 등에 관한 기사가 다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기사의 경우, 특정 브랜드나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시키고 있었다. 기사에 따라서는 광고주의 영

향력과 경제적 압박이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서 과학의 보도가 시기에 따라 또는 미디어에 따라 각기 다르거나 심지어 상충되는 내용으로

보도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 교육을 마친 일반인이 과학자 집단의 연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가 과학 정보를 접하는 주

6)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과학과 과학자에 대한 기자의 편

견과 심리적, 지식적 장벽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Park, et al., 2008; Le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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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통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디어가 자칫 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는커녕 잘못된 과학

정보를 확산시키거나 혼란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쌀 소비억제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시기에도 ‘밀가루가 미용식이

니 영양식이라고 하여 이를 장려함에는 납득이 안 간다’7)거나 ‘쌀밥 중심의 우리 상차림이 영양을 고

루 섭취할 수 있는 균형식’8)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었다. 다양한 전문가 취재원을 확보하고 심

층 취재를 시도했다면 분석 결과와는 다른 보도가 가능했을 것이다. 한정된 취재원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는 보도의 일방성, 편파성의 문제(Lee, 2003) 이외에 부정확한 과학적 사실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기존의 위험보도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가 대부분 프레임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보도내용에 포함된 과학적 사실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언론보도에 포함된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과학 지식은 일차적으로 ‘과학의 공공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의 수준을 떨어뜨린다. 더

욱이 위험과 관련된 토픽의 경우,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

생시킨다는 점에서 정확한 과학적 사실의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사회과학자와

이공계 연구자의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양자의 협업을 통한 위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새로운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쌀은 한국민의 주식으로서 건강 이슈와 직결되므로 일반인 누구에게나 관심대상이며, 관련된 과학

지식이 명백하게 정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쌀의 영양학’을 사례로 했다. 그러나 위험의 측면

에서는 즉각적이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위험의 정도가 낮은 사례에 해당한다. 다양한 속성을 가진 위험

사례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위험 토픽에 대한 뉴스 생산과정의 일반적 속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학적 사실의 전달을 위한 현실적인 위험보도의 개선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현대 사회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토픽이 과학기술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 정치‧사회‧경제 이슈로

보이는 문제들이 발생 원인이나 해결 방안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그러나 사회적 토픽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여전히 정치‧경제‧사회적 관점과 기존의 취재 관행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학기술의 시대의 과학을 합리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저널리

즘의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객관적 과학 지식에 대한 과학자의 해석도 사회적 요구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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